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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귤현역 이용 불편 해소위해 주민들과 현장소통

- 이행숙 정무부시장, 귤현역 인근 주민들과 ‘생활현장 속으로’ 소통 나서 -

- 귤현역가는 보행로 없는 불편에 공감하고, “해소방안 마련위해 소통할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인천지하

철 1호선 귤현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귤현역 이용 불편에 공감하고 불

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지역 곳곳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현장 속

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소통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는 계양구 귤현역 인근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됐다.

1999년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의 출구는 1곳뿐이다. 귤현역 

동편에 차량기지사업소가 있어 출구가 서편으로만 난 것이다. 출입

구가 나지 않은 동편에는 귤현초등학교 등 귤현택지지구 주민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출입구가 없는 동편의 귤현택지지구 주민들은 귤현역 출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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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열차차량기지를 돌아 약 2km이상의 거리

를 걷거나, 마을안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관련 민원을 수 년전부터 시에 제기해 왔으

며, 귤현역과 귤현택지지구 사이를 잇는 연결 보행로 설치 사업은 지

역의 주요 현안이 됐다.

이행숙 부시장은 귤현역 인근 지역 현장을 방문해 오랜기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귤현역 이용 불편 호소를 경청하고 일상 속 생활 불편에 

깊이 공감했다.

계양중학교로 등교하는 자녀를 둔 주민은 “학교를 가려면 차량기지 

담벼락을 한참 돌아서 걷고,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등하교 길이 

안전하지 않다”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함을 토로했는데, 귤현동은 

탄약고, 차량기지, 공항철도, 외곽순환도로로 사면이 막혀 있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이행숙 부시장에게 인천시가 귤현역 연결 보행로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행숙 부시장은 “귤현동 주민들의 귤현역 이용 불편에 깊이 공감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주

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